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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면 한 그릇 2만원 시대…'집냉' 뜬다 [이 집!
지금, 이 맛]

[이데일리 김미경 기자] “오늘 뭐 먹지?”라는 질문은 이 시대, 현대인들의 최대 난제 중 하나
다. 365일 쏟아지는 새로운 맛, 다양한 먹을거리에 막상 먹어봤던 익숙한 ‘그 맛’만 골라본
경험들 다들 한번쯤 있을 터다. 외식 프랜차이즈는 물론 식품기업, 편의점 등을 총망라해 요
즘 새로 나온 신상품을 소개한다. 이른바 지금 바로, 따끈따끈 나온 이 집의 신상 가이드다.
<편집자주>

“냉면 한 그릇 시켜 먹을까?” 했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냉장고 문을 연다.

냉면 한 그릇 값이 2만원에 육박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다. 여름철 별미를 맛
보기 위해 냉면집을 찾던 이들이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면·밀면 제품을 장
바구니에 담고 있다. 외식 물가 상승이 만든 ‘집냉(집에서 먹는 냉면)’ 트렌드다.

냉면 평균 값 1만2615원…1년 새 4% 올라

우래옥 1만8000원·을밀대 1만6000원

외식 부담 커지자 간편식 수요 증가

농심·오뚜기, 냉면·밀면 신제품 불티

팔도 고급화 전략, 여름철 선점 경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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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면 한 그릇이 1년 전보다 약 4% 올라 외식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20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
에 냉면 메뉴가 게시돼 있다.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 가격은 지난
달 1만2538원에서 1만2615원으로 올랐으며, 1년 전(1만2115원)과 비교하면 약 4% 상승했다.
(사진=뉴시스).

실제 냉면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. 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
면 서울 지역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지난달 1만2538원에서 이달 1만2615원으로 상승했
다. 1년 전(1만2115원)과 비교하면 약 4% 오른 수준이다.

서울 유명 냉면집들의 가격은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다. 서울 대표 평양냉면 맛집으로 꼽히
는 우래옥은 최근 평양냉면 가격을 1만8000원으로 인상했다. 을밀대는 1만6000원, 필동면옥
은 1만5000원에 판매 중이다. 냉면이 더 이상 부담 없는 한 끼 식사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
이유다.



농심 비빔면 브랜드 배홍동 모델 유재석

외식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간편식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. 특히 집에
서도 전문점 수준의 냉면과 밀면을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업계도 여름
성수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.

농심은 지난 3월 선보인 ‘배홍동막국수’로 재미를 보고 있다. 배홍동 브랜드를 확장해 출시한
이 제품은 약 3개월 만에 누적 판매 500만개를 돌파했다. 메밀면과 동치미 육수를 활용해 막
국수 전문점의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.

오뚜기도 부산 밀면 콘셉트의 ‘진밀면’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. 해당 제품은 출시 54일 만
에 누적 판매 500만개를 기록했다. 냉면과는 또 다른 밀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시원한 육
수를 앞세워 여름철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.



오뚜기 진밀면 모델 허경환

팔도는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. 최근 선보인 ‘팔도비빔면 더 블루’는 기존 얇은 소면
대신 중면을 적용해 식감을 높였다. 비빔면 시장 강자의 입지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수요까지
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.

업계는 냉면 전문점 가격 상승과 함께 집냉 트렌드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. 과거에
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맛집 수준의 면발과 육수, 차별화된 식감 등 품질 경
쟁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.

식품업계 관계자는 “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냉면을 즐기려는 수
요가 늘고 있다”며 “올여름 냉면·밀면 시장은 맛과 품질을 앞세운 프리미엄 경쟁이 한층 치열
해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팔도비빔면 더블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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